사랑하는 다운침례교회 성도님들과 이건기목사님께,
온갖 풍파로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사역을 감당해주시는 동역자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투르카나는 오랜 가뭄으로 많은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우기철을 맞이하여 최근 소량의 비가 내려 모두가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투르카나 선교베이스에도 11그루의 나무를 심었답니다. 간절히 비를 기다리는 투르카나와는 달리 케냐는 엘니뇨현상으로 길고 심한 우기철을 지나면서 곳곳에 많은 인명피해와 수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훈련
광야교회목회자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인훈목사님의 저서인 “구원의 복음”을 스와힐리어가 가능한 목회자 14명을 초청해 함께 공부하였답니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의 필요성으로 인해 그 동안 함께 훈련 받은 목회자들을 3개의 소그룹 (스와힐리어 그룹, 투르카나어 그룹, 투르카나어도 읽고 쓸 수 없는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그 동안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알아가는 가운데 서로가 많은 토론을 하면서 복음의 기초와 깊이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야교회소식
광야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배처소까지 멀리 걸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에 동참하는 새신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리더십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이파교회(목회자가 타운에서 직장을 구함)와 로쿠루무카교회(전임목회자와 후임목회자 간의 갈등으로 성도들이 두 목회자를 거부함)를 위해 계속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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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보육원, 초등학교
현재 저희가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는 고아아이들은 3명입니다. 내년에는 4명의 아이들이 새로 고등학생이 됩니다. 데이빗과 로야판은 계속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했던 보육원이 3곳의 초등학교로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나코리옹오라초등학교는 이제 7학년까지 있는데 교회건물을 함께 쓰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내년에 정부에서 교실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 곳에 대덕목양교회에서 책걸상 80개를 지원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칼로툼과 나렝오 역시 정부에서 교사를 파견하면서 정식으로 초등학교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집회
그 동안 모든 광야교회들이 함께 참석했던 청소년집회를 거리상의 이유로 두 지역으로 나누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2월 8~12에 콰콴양교회에서 8개 교회(약 200여명)가 연합하여 집회를 갖게 되며 이어 16~20일에 로모푸스교회에서 13개 광야교회(약 300여명)가 함께 집회를 갖게 됩니다. 이전의 집회 때 경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새롭게 재헌신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총회 준비
내년 6월에 있을 아프리카지부 선교사총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멘토링을 담당할 아름다운교회와 참여하는 강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새롭게 회복되고 힘을 얻는 기간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소식
로티라교회를 맡고 있는 루카스목사는 말라리아로 4살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에이즈와 결핵으로 소천한 교인들도 있고 저의 어머님도 지난 추석연휴기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투르카나목회자훈련으로 인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답니다. 
막내 아들 현성이가 대입준비 중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현성이가 가장 적합한 대학으로 진학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케냐에서 윤승주, 김경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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